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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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 121:1-2).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시 62:1-2). 

 

• 사울이 다윗을 살해하려 쫓고 있을 때 -  

•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홍해에 도착한 후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  

•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 당시 높고 강한 여리고 성을 마주 했을 때 –  

•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  

그들은 모두 주안에서 도움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취하러 가야한다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무시했을 때, 

그들과 함께 가나안 정탐을 다녀왔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보고한 10 명의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심판이 임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다시 들어갈 것을 결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경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민 14:4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믿고 들어갔을 때 

그들은 패하고 말았습니다(민 14:44-45).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미국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미국사람들은 

인류역사 가운데 가장 발전한 나라라는 평판을 듣고 있습니다. 기술, 의료, 경제, 교육, 과학, 

등등 부족한 것 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년 12 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는 전세계로 퍼졌습니다. 미국보다 상황이 심각한 나라도 많겠지만, 

이곳에서도 학교와 회사들이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주식시장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가격리 되어지고 있습니다.  

 

나 역시 기술적으로 발전한 세상의 사람이기에 얼마전 애플아이폰 10 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 핸드폰에게 “헤이 시리” 라고 말만 해도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오늘과 내일의 날씨, 메이저리그 야구시즌 개막일, 플로리다 네이플스에서 

캔사스시티까지 운전하기 가장 좋은 길 뿐만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 철자까지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시리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헤이 시리, 코로나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방법이 뭐지?” 그런데 시리의 대답은 “아직은 코로나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간 하나님께서 어느 과학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병을 치료할 약이나 백신을 개발할수 

있는 기술을 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통제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직접 혼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고백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주님께로부터 

온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